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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alization of English reduced vowels by 
American English speakers in terms of orthography and stress position 
and also investigated its acquisition pattern by Korean L2 learners. Korean 
L2 learn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presence or absence of the 
residential experience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The results of 
English speakers showed that English vowel reduction was sensitive to 
orthography and stress position in the word. Specifically English un-
stressed vowels in word-internal position were reduced into [ɨ] as in 
Flemming and Johnson (2007) or Choi (2008a), but they were realized 
as [ɪ] in the spelling of “e” in the post-stress position. Overall it was 
found that English unstressed vowels were more reduced when they 
were located in the pre-stressed position than when they were in the 
post-stressed position. The results of Korean L2 learners of English 
showed that their production of unstressed vowels was improved with 
the experience of residence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n addition, 
Korean L1 was more likely to transfer to the English unstressed vowels 
produced by Korean learners with no residential experienc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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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 Dauer 1983)이기 때문에 강
세를 받는 모음은 강도(intensity)가 크고, 피치(pitch)가 높고, 길이(duration)가 
오랫동안 조음되는 반면,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조음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 
2011-35C-A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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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y 1955). 강도, 피치, 길이 중 어느 요인이 강세에 중요한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중 어느 한 요인만으로는 강세를 받은 음절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Crystal 1969). 또한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
은 포먼트(F1과 F2) 주파수의 변화로 모음사각도의 가운데 위치에서 조음되는 
경향이 있는데(Gay 1978), 다른 요인에 비해 포먼트 주파수를 강세의 요인으로 
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없는 실정이다(Rietveld & Koopmans-van Beinunm 
1987).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강세박자 언어가 아니라 음절박자 언어(syllable-timed 
language)에 속하기 때문에(Martin 1951) 한국어 화자는 강세모음을 약화시키
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Avery와 Ehrlich (1992)에 의하면 음절박자 언어를 모
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비강세모음을 약모음(reduced vowels)이 
아닌 완전모음(full vowels)으로 조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p. 65). 이러한 언
어간 차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의 약모음 실현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후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약모음 습득 패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영어 약모음1)
영어의 모음이 강세를 잃게 되면 강도나 길이, 피치와 같은 초분절음적 요소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포먼트 주파수 변화로 해당 모음의 자질(vowel quality)도 
약화된다. 이러한 모음의 약화현상을 음운 현상의 측면에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Chomsky & Halle 1968, p. 111).
(1) 모음 약화 규칙
    - stress
    - tense     →  [ə]
     V
즉, 영어의 어떤 모음이 강세를 받지 않게 되면 F1과 F2 포먼트 주파수 값이 중
간치로 바뀌어 중모음인 [ə]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crisis의 경우 기저형은 
1) 본 연구에서 ‘약모음(reduced vowels)’이란 모음의 F1, F2 포먼트 주파수가 변화되어 해당 모
음 고유의 자질(Quality)이 약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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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áɪsɪs/이지만, 표면형은 [kráɪsəs]로 발음된다.
이에 반해 모음 약화현상을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은 모든 약모음들
이 중설 중모음인 [ə]로 조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약모음
들은 [ə] 이외에도 [ə^](Trager & Bloch 1941, p. 228)나 [ɨ](Trager & Smith, 
1951, p. 40)로도 실현된다. Prator와 Robinett (1985, p. 19)과 Ladefoged 
(2001, p.79)에서는 [ə], [ɨ], [ɪ]를 영어의 약모음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Harris 
(1994)는 [ə]를 조음 위치에서 본다면 중설모음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과학적인 실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술에 불과하
다 할 수 있다.
Flemming과 Johnson (2007)의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영어 약모음의 실현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들은 Trager와 Smith (1951)
에 나온 단어(예: roses와 Rosa’s)들에 대하여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원어민 화
자에게 발음을 하게 한 후 음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포먼트(F1과 F2) 주파수를 
기준으로 각 토큰들을 모음사각도에 분포시켰다.2) 실험 결과, 약모음 토큰들은 크
게 두 가지 분포를 보였으며, 모음사각도의 중모음 위치에 분포한 토큰들은 [ə]로 
봐야 하지만, F1 주파수 값이 낮아 고모음의 위치에서 형성되는 토큰들은 [ə]가 
아니라 [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모음은 상보적 분포
(complementary distribution) 어말(word-final position)의 약모음은 [ə]이고 
그 외의 위치에서는 [ɨ] － 를 보였다. 그리고 Rosa’s와 같이 접미사가 붙어서 형
성된 단어들은 접미사가 붙기 전 형태소(예: Rosa)의 발음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
문에, 표면적으로는 어중 위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약모음은 어말에 있기 때문에 
[ə]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는 영어 약모음의 실현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영어의 약모음에는 [ə] 
이외에 [ɨ]도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Prator와 Robinett 
(1985)이나 Ladefoged (2001)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약모음은 세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실험단어도 대부분 어중 위치에 있는 단어
들로만 구성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Choi (2008a)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폭넓은 음운환경과 형태론
적 요소, 그리고 철자의 영향을 고려하여 영어의 약모음 체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먼저 약모음의 음운론적 위치와 관련해서는 어두(word-initial), 어중(word-in-
ternal), 어말(word-final)을 모두 고려하였고, 형태론적으로 단일형태소 단어(예: 
crisis)와 이중형태소 단어(예: roses)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철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로 시작하는 단어(예: assist)와 “e”로 시작하는 단어(예: es-
2) 본 연구에서 밑줄은 약모음으로 발음되는 비강세 모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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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약모음의 음운론적 위치를 기준으로 어중에서는 
[ɨ]가, 나머지 위치에서는 [ə]가 나타나며, 철자의 영향으로 어두의 “e”에서는 약
모음이 [ɪ]나 [ə]로 실현되었다. 단일형태소 단어와 이중형태소 단어에서 약모음
은 동일하게 실현되어 형태론적인 요인은 약모음의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어의 약모음에는 [ə]와 [ɨ] 뿐만 아니라 [ɪ]도 있음을 
보여주면서 약모음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한 연구라 할 수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 예를 들면, 철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a로 시작하는 단어와 
“e”로 시작하는 단어를 비교하였는데, 이 두 가지 철자만을 비교해서는 철자가 
약모음의 실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다. 또한 약모음 
[ɪ]의 경우 어두 위치(word-initial position)의 “e”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두에서만 나타나는지 다른 음운론적 위치에서도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철자를 이용하도록 하고, 어중 위
치(word-internal position)에서도 철자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어두 위치(word-initial position)와 어말 위치(word-final position)에서는 약
모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강
세의 위치에 따라서 음운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Bürki & Gaskell 2012, Householder 1971, Kager 1997), 본 
연구에서는 강세가 1음절에 오는 단어(예: roses)와 강세가 2음절에 오는 단어(예: 
begin)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2. 철자의 영향
철자가 음성언어 처리(speech sound processing)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이다. 아래에서는 그중 몇몇의 연구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Jakimik, Cole과 Rudnicky (1985)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가 해당 
언어에서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
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련의 실험에서 두 개의 영어 단어(예: message - 
mess)를 연속해서 듣고 두 번째 단어(예: mess)가 영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기로 되어 있었다. 실험단어는 실제 단어와 비단어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
었다. 실험 결과, 철자와 소리가 같은 단어(예: message - mess)에 대한 판단이 철
자나 소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예: letter - mess)에 대한 판단보다 빨랐다. 
소리만 같은 단어(예: definite - deaf)나 철자만 같은 단어(예: legislate - leg)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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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철자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보다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ft와 Hambly (1985)는 영어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음소인식과제(pho-
neme monitoring task)를 실시하였다. 목표음은 하나의 음소가 아닌 자음-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이며, 피험자들은 우선 목표 음절을 듣고, 이어서 목표 음절
과 동일한 음절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듣게 된다. 단, 목표 음절에 따라 나오는 
단어에서는 목표 음절의 모음이 [ə]로 약화되어 조음되었다. 예를 들면, [læg] - 
[ləgu:n] “lagoon”을 듣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 [ləgu:n] 내에 목표 음절과 
정확히 똑같은 소리, 즉 [læg]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많
은 경우, 약모음으로 구성된 단어(예: [ləgu:n])를 듣고서도 완전모음이 포함된 음
절(예: [læg])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듣지 않은 모음을 듣고서도 들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철자의 영향 때문이었다. 
Ziegler와 Ferrand (1998)는 프랑스어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
를 통하여 철자가 단어 처리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단어는 발음
과 철자가 1대 1로 대응되는 경우(예: stage)와 1대 다수로 대응되는 경우(예: 
plomb)로 나뉘어졌다. 예를 들면, 프랑스 단어 stage의 운(rhyme)은 오직 한 가
지의 철자인 -age로만 표기되는데 반해(예: stage, rage, cage), plomb의 운에 해당
하는 프랑스어 철자는 nom, prompt, ton, tronc, long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 실험 결과, 1대 1로 대응되는 경우에 단어판단의 정확도가 높았고 반응시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철자가 단어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Seidenberg와 Tanenhaus (1979)는 영어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1음절 영
어단어를 듣고 운을 인지하는 과제(rhyme monitoring task)를 수행하였는데, 
동일한 운으로 조음되더라도 철자가 같은 경우(예: pie - tie)가 철자가 다른 경우
(예: rye - tie)에 비하여 반응시간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Frost, Repp과 Katz 
(1988)는 영어 화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음향신호를 듣고 그 안에 음성언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음성인지과제(speech detection task)를 실시하였다. 우선 4
∼6개의 음소로 구성된 24개의 영어 단어를 녹음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단어
와 동일한 강도(amplitude)로 소음(noise)을 생성한 후, 녹음된 단어와 소음을 
합성하여 청취 자료(auditory stimuli)를 만들었다. 철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청취 자료를 들려줄 때 시각 자료(visual stimuli)를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
하였는데 시각 자료는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청취단어(예: person)와 동일
한 단어(예: “PERSON”)를 제시한 것이고(matching condition), 다른 하나는 
청취단어와 다른 단어(예: “BASKET”)를 철자로 제시한 것이고(mismatching 
condition), 나머지 하나는 철자가 아닌 “XXXXXX”로만 제시한 것이다(n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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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l condition). 실험 결과, 청취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모니터에 제시된 경우가 
나머지 두 경우보다 음성언어 인지결과가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Bürki, Spinelli와 Gaskell (2012)은 프랑스 화자들을 대상으로 
철자가 음성변이의 처리과정(phonological variant processing)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발화실험(production test)을 실시하였다. 
우선 실험 참가자들은 [ə]가 없는 가상의 프랑스 단어들(예: [pluʀ])을 듣고 익히
는 학습을 실시하였는데, 이 단어들의 특징은 어두에 나오는 중첩자음(예: [p]와 
[l]) 사이에 프랑스 약모음 [ə]가 조음될 수 있으며 그 결과 [pluʀ]는 [pəluʀ]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피험자들이 청취 학습으로 새로운 단어에 대한 발음
을 학습한 후에는 소리와 동시에 모니터에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단어의 소리
와 의미를 연결하는 학습을 실시한다. 이러한 소리와 의미에 대한 학습은 4일 동
안 지속적으로 행해졌으며, 학습이 잘 되었는지 날마다 테스트를 실시하여 확인하
였다. 테스트 확인 결과 모든 피험자들이 새로운 단어를 완전하게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철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단어가 한 
번 제시되는데 이 때 제시되는 철자의 유형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 유형은 청취
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 “PLOUR”)이고, 다른 유형은 [ə]에 해당하는 철자인 
“e”를 넣어서 제시한 단어(예: “PELOUR”)이다. 그리고 나서 피험자들은 제시
된 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말하는 이름대기과제(naming task)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e”를 포함하여 제시된 단어(예: “PELOUR”)에 대하여 [ə]를 포함하
여 조음한 경우(예: [pəlu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철자가 머릿속에 형성된 음운론적 표상(phonological repre-
sentation)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철자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철자가 인지적 측면에서나 발화적 측면에서 음성
언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철자가 음운현상에 미치는 영향 중 영어 약모음의 실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L2 영어 학습자들의 약모음 습득
본 절에서는 영어의 비강세모음에 대한 제2언어 화자들의 학습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의 비강세모음은 강도, 길이, 피치 뿐만 아니라 포먼트 
주파수도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약화 현상이 L2 영어 학습자들에게도 
학습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Fokes와 Bond (1989)는 영어의 confess, confirm과 같은 2음절 단어와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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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sion과 같은 3음절 단어, confirmation과 같은 4음절 단어에 대하여 영어 원어
민화자와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영어학습자가 조음한 약모음의 길이와 포먼
트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2음절과 3음절 단어의 경우에는 제2언어 학
습자들이 원어민화자처럼 약모음으로 잘 조음하였지만, 4음절 단어에서는 원어민
들의 약화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Flege와 Bohn (1989)은 모음약화의 음향적 속성에 관한 실험연구를 하였는
데, 영어 원어민화자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L2 영어 학습자들의 able
과 ability와 같은 단어의 조음에서 모음의 길이와 강도, 포먼트 주파수를 측정하
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강세 모음과 비강세모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L2 학습
자들은 주로 모음의 길이와 강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포먼트 주파수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즉, L2 영어 학습자들은 원어민 화자와는 달리 비강세모음에 대하
여 포먼트 주파수는 약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ndo (2000)는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의 [ə]에 대한 동시조음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비강세모음의 포먼트(F1, F2) 주파수와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실
험 결과 포먼트에 기초한 모음사각도에서 영어능력 상급 집단은 원어민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소리에 영향을 받아 널리 퍼져 있는 [ə]의 분포를 보인 반면, 하
급 집단이 조음한 영어의 [ə]는 일본어의 모음과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모국어인 일본어의 간섭효과라고 할 수 있다. 모음의 길이에 대하여는 원어
민 화자의 경우가 가장 짧고 상급 집단, 하급 집단 순서로 점점 길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Lacabex, Lecumberri와 Cooke (2005)은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스페인 화
자들에 대하여 영어의 모음약화에 대한 발화실험과 인지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들
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절박자 언어에 속하고 또한 중설
모음이 없는 5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ə]가 그들의 음소 목록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L2 화자들은 발화실험과 인지실험 각
각에서 영어의 비강세모음을 약모음으로 조음하거나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Ahn의 일련의 연구(1997, 2000, 2001)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ə]의 생
성에 대한 연구인데 이들 연구에서는 포먼트 주파수(F1, F2)와 모음의 길이, 그
리고 피치를 측정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결과를 원어민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
고 있다. 먼저 원어민 화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음이 강세를 받을 때와 강세
를 받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즉, 모음이 강세를 받지 않을 때에는 
모음 고유의 포먼트 주파수를 잃어버리고 중설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ə]로 조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그는 영어의 약모음 [ə]는 일정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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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target)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약모음의 길이는 완전모음보다 
훨씬 짧게 조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결
과에 의하면 비강세모음이 약화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비강세모
음의 포먼트는 중화(neutralization)되지 않았으며 완전모음만큼이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조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단어에서는 한국어 모음 ‘ㅓ’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영어 학습자들은 모음의 길이에 있어서도 약모음의 
길이를 완전 모음만큼 길게 조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Guion과 Harada (2006)는 영어의 비강세모음의 조음에 대하여 모음의 
길이와 포먼트 주파수(F1, F2)를 측정한 실험 연구이다. 실험 대상자는 영어를 
제2언어로 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이중언어사용자(bilinguals)이며, 최초 영어 습
득 시기를 기준으로 어린 나이에 영어를 습득한 집단과 성인이 된 후에 영어를 습
득한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연구 결과, 약모음의 길이에 대해서는 일본인 집단이 
한국인 집단보다 영어 원어민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짧게 조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의 경우에는 모음의 길이가 중요한 음향 단
서로 사용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모국어의 특질이 제2언어의 습득에도 그대로 적
용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McAllister, Flege, & Piske 2002). 둘
째, 포먼트 주파수의 측정 결과를 보면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비강세모음의 포먼
트 주파수를 모두 중화시켜 약모음으로 조음하였으나 성인이 된 후에 영어를 습득
한 이중언어사용자들의 결과는 모음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조음한 
모음의 분포는 철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어린 나이에 영어를 습득한 
이중언어사용자들은 영어 원어민들의 약모음 패턴처럼 많이 약화된 분포를 보이
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조음한 약모음은 고모음의 위치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ɨ/ 모음이 전이(L1 transfer)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Choi (2008b)의 연구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약모음 조음에 관한 연구인
데, 피험자는 영어능숙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이중언어 사용자집단으로 구성되
었다. 약모음의 실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음사각도에서 포먼트 주파수(F1, 
F2)를 측정한 결과, 영어능숙도 하위집단에서 상위집단, 이중언어집단으로 갈수록 
원어민들의 결과와 유사한 약모음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국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의 모음 ‘어’([ʌ])가 영어의 [ə]를 대신하여 
나타난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철자와 강세 위치를 바
탕으로 원어민의 영어 약모음 실현 양상을 살펴본 다음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비강세모음이 포먼트 주파수의 변화로 인하여 약화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L2 영어학습자들은 영어 능숙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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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약모음의 실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




영어 약모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출신의 원어민 남성 화자 6
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그들의 나이는 26세부터 44세(평균 32.7세)였다. 이
들은 실험 당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영어 이외에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는 구사하지 못하였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약모음 습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개의 한국인 학습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한 집단은 영어권 국
가에 거주경험이 없는 집단이고(“거주비경험집단”), 나머지 한 집단은 거주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집단이었다(“거주경험집단”). 거주비경험집단은 6명의 남성 화자
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는 20세부터 24세까지로 평균 22.2세(표준편차 1.7세)였으
며, 최초 영어학습시기는 9세부터 13세였으며 평균 10.3세(표준편차 1.9세)였고, 
그들의 토익점수는 560점부터 880점까지 평균 750점(표준편차 108.3점)이었다. 
거주경험집단도 6명의 남성 화자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는 20세부터 24세까지 평
균 22.2세(표준편차 1.6세)였다. 영어권 국가 거주경험은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 
평균 5.3년(표준편차 3.3년)이었으며, 최초 영어학습시기는 0세부터 10세로 평균 
6.3세(표준편차 3.4세)였다.3) 거주경험집단 화자의 토익점수는 925점부터 990점
까지 평균 967점(표준편차 22.3점)으로 거주비경험집단보다 훨씬 높았다. 모든 
실험참가자들은 실험 당시 조음이나 청력에 이상이 없었으며 실험 참가에 대하여 
참가비를 받았다.
3.2. 실험자료
영어 약모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철자와 강세 위치를 기준으로 실
험단어가 형성되었으며 Avery와 Ehrlich (1992)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였다(p. 
64). 약모음이 실현되는 음운상 위치는 어중(word-internal)이 되도록 하였으며 
3) 구체적으로 영어권 거주경험이 각각 1년 2명, 5년 1명, 7년 2명, 10년 1명이었고, 최초 영어학습
시기는 0세 1명, 5세 2명, 9세 2명, 10세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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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철자(“a, e, i, o, u”)와 2개의 강세 위치(1음절 강세와 2음절 강세)를 기
준으로 각 유형별로 5개의 영어단어가 선정되었다. 영어 약모음은 빈도수를 비롯
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선정시 빈도
수가 고려되었다(Francis & Kučera 1982). 실험 단어 외에 약모음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12개의 영어 기본모음이 [h_d]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h]와 [d]가 선택된 것은 주변 자음들의 동시조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
다(Ladefoged 2001). 모든 실험단어와 기본모음은 ‘Say ______ again’이라는 
틀 문장에 넣어 조음하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총 단어는 62개이었고(실험단어 
50개 + 영어 기본모음 12개), 구체적인 실험단어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3.3. 실험절차
각 실험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교의 방음실에서 녹음을 실시하였으며, 녹음
에는 디지털녹음기(Tascam HD-P2)와 마이크로폰(Shure KSM44)이 사용되었
고 표본채취율은 22,050 Hz였다. 녹음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피험자에게 실험 
자료를 소리 내어 읽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속도와 분위기로 조음이 되도록 하였
다. 녹음은 3회 반복되었으며, 그중 두 번째 녹음된 음성자료에 대하여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 (5.2.16)를 이용하여 모음의 안정구간에서 제1포먼트(F1)와 제2
포먼트(F2)의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각 음성토큰들은 Herz 단위의 
포먼트 수치에서 mel 단위로 변환되어 모음사각도에 분포되었다. 이렇게 주파수 
단위를 변환한 이유는 모음사각도상 F1/F2에서의 거리 차이가 mel 단위의 차이
와 일치하기 때문이다(Bradlow 1993, p. 44). 또한 각 유형별 약모음의 분포가 
서로 겹치는 정도는 VOIS3D (Vowel Overlap Indication Software - 3D)를 
이용해 나타냈으며(Wassink 2006), (2)처럼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
tance)를 이용하여 각 약모음 간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였다(Di Paolo, Yaeger- 
Dror, & Wassink 2011).
(2) 유클리드 거리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결과 제시 이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 분석을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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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원어민 화자의 영어 비강세모음 조음 결과
본 절에서는 영어 원어민 화자가 조음한 비강세모음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기
로 하겠다. 원어민 화자가 조음한 기본모음과 비강세모음을 F1/F2 상의 모음사
각도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10개의 토큰은 철자 “a, 
e, i, o, u”에 따른 비강세모음의 평균치 분포이다. 
그림 1. 원어민집단의 평균 약모음 분포.
<그림 1>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조음한 비강세모음들은 단모음의 분포와는 
상당히 구별되어 모음사각도의 가운데 부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를 약모음으로 
볼 수 있다. 약모음에 대한 철자의 효과는 강세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인
다. 약모음이 강세 후 음절에 위치할 때(즉, 강세가 1음절에 있을 때)에는 철자의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반면에 약모음이 강세 전 음절에 있을 때(즉, 강세가 
2음절에 있을 때)에는 철자에 따라서 약모음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다시 말하면, 강세 후에 약모음이 올 때에는 철자별 약모음의 토큰들이 상대
적으로 더 가운데 위치에 밀집되어 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약모음 간 F1/ 
F2 값을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강세 후 약모음은 “e”와 “i” 사
이 67.73 mels이었고 강세 전 약모음은 “e”와 “o” 사이에서 241.65 mels이었
다. 전반적으로 약모음들이 [ɪ], [ʊ]와 비슷한 고모음 위치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조음한 영어 약모음은 중모음(mid vowel) [ə]가 아닌 고모음(high 
vowel) [ɨ]라 할 수 있다. 다만 강세 전 음절에서 철자 “e”의 약모음 평균은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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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ls, F2 1,455 mels로 중설모음(central vowel)보다는 전설모음(front 
vowel) [ɪ]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좀 더 자세한 약모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어민 화자들이 조음한 모든 토큰들을 모음사각도에 분포시키
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영어 원어민화자의 철자별 약모음 분포.
<그림 2>에서 철자별 약모음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자가 “a”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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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F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다수의 토큰들이 전설모음인 [ɪ]와 후설모음인 [ʊ]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설모음으로 볼 수 있으며, F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모음인 [ɪ], [ʊ]와 비슷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모음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철자 “a”에 해당하는 약모음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중설 고모음 위치
에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세 전 약모음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F2를 기준
으로 좀 넓게 퍼져 있지만 중설모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철자가 “e”인 경우에
는 강세 위치에 따라 분포상 차이를 보이는데, 강세 후 약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중설 고모음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강세 전 약모음의 경우에는 전설 고모음 지
역에 분포하고 있다. 강세 후 약모음 토큰들이 F1 기준으로 [ɪ]나 [ʊ]보다는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으나 중설 모음인 [ɛ]보다는 모두 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고모음으로 볼 수 있다. 철자가 “i”인 경우에는 강세 위치에 상관없이 중설 고
모음 위치에 약모음 토큰들이 분포하고 있다. 철자 “o”와 “u”의 경우에는 강세 
전 약모음 토큰들이 상대적으로 후설 모음 지역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중설모음으로 볼 수 있다. 
분포된 토큰들에 대하여 SPSS를 이용하여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을 
실시한 결과, F1 주파수에 대하여 철자(F (4,20) = 5.319, p < .05)와 강세 위치
(F (1,5) = 18.772, p < .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철자와 강세 위치 간 상호
작용효과도 유의미하게 나왔다(F (4,20) = 5.898, p < .05).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강세의 위
치 두 군데 모두 철자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세 후 약모음 
F (4,20) = 7.452, p < .05; 강세 전 약모음 F (4,20) = 5.076, p < .05). 구체적
으로 어떤 철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LSD)
을 실시한 결과, 강세 후 약모음일 때 철자 “i”와 다른 철자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i”에 해당하는 약모음의 포먼트 값이 다른 네 가지 철자
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강세 전 약모음인 때에는 철자 “e”
와 다른 철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철자 “i”와 “u”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p < .05).
F2 주파수의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자에 대하여 구형성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보정된 수치(Greenhous-Geisser)를 따른 결과 철자에 따른 주효과는 유
의미하게 나왔으며(F (1.375, 6.875) = 14.604, p < .05), 강세 위치에 따른 주
효과는 없었다(F (1,5) = 1.045, p > .05). 철자와 강세 위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기 때문에(F (4,20) = 13.676, p < .05) 단순주효과 비교를 실시하였
는데 강세의 위치에 상관없이 철자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세후 
약모음 F (4,20) = 3.444, p < .05; 강세 전 약모음 F (4,20) = 17.31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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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세 후 약모음인 경우 철자 “u”의 분포와 “a”, 
“i”, “o” 세 가지 철자들의 분포가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강세 전 약모음
인 경우 철자 “a”와 “o”, “a”와 “u”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의 비교 쌍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VOIS3D를 이용하여 다섯 가지 철자에 대해 약모음 분포들이 각각 겹치는 정
도를 평균 낸 결과, 강세 후 음절에서는 90.82%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세 
전 음절에서는 78.17%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결과를 요약하면, 철자에 따른 약모음의 분포는 “e”를 제
외하고는 모두 중설 고모음인 [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강세 전 음절 “e”에 
해당하는 약모음은 전설 고모음인 [ɪ]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세의 위치는 
약모음의 실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모음이 강세 후 음절에 오
는 경우에는 각 철자별 약모음의 분포가 비슷한 반면, 강세 전 음절에 약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F1과 F2의 많은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음사각도를 보더라도 철자에 따라서 약
모음의 분포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VOIS3D상 겹치는 정도의 차이도 강
세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4.2. 거주비경험집단의 영어 비강세모음 조음 결과
본 절에서는 한국인 거주비경험자들의 영어 비강세모음의 조음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선 거주비경험집단이 조음한 영어의 기본모음과 비강세모음
의 평균을 모음사각도에 나타내 보면 <그림 3>과 같다. 원어민들과는 달리 거주
비경험집단이 조음한 비강세모음들은 모음사각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
며, 이러한 사실은 해당 모음의 자질(F1, F2 주파수)이 약화되지 않은 채 조음된 
것이기 때문에 약모음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철자 “e”와 “i”에 해당하는 
비강세모음의 분포는 전설 고모음 근처에 형성되어 있고, “a, o, u”에 해당하는 
비강세모음은 후설모음 [ʊ]의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강세의 위치별로 보면, 강세 
전 음절에서 상대적으로 비강세모음의 분포가 조금 구석진 곳으로 치우치는 경향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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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거주비경험집단의 평균 비강세모음 분포.
좀 더 상세한 분포를 보기 위하여 거주비경험집단이 조음한 비강세모음을 철자별
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철자 “a”의 경우 비강세 모음 토큰들은 모음사각
도에서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F1을 기준으로 할 때 [ɛ] 근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모음으로 여겨진다. F2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후설모음 위치에서 조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세전 음절일 때 더욱 더 후설모음 쪽에서 조음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철자 “e”와 “i”의 경우 강세 후 음절의 비강세 모음들은 비교적 폭넓은 분포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전설 고모음 주변에서 조음된 것을 알 수 있고, 강세 전 음
절에 비강세 모음이 더욱 더 구석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철자 “o”에 해당
하는 비강세모음 토큰들은 후설 중모음 위치에 분포되어 있으며 강세 전 음절에 
비강세 모음이 있는 경우에 더욱 더 후설모음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다. 마지
막으로 철자 u의 비강세모음들은 강세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F1 주파수를 형성하
고 있다. 강세 후 음절 위치에서는 고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강세 전 음절에
서는 그보다 아래인 [ɛ]와 비슷한 F1 주파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모음으로 
볼 수 있다. F2 기준으로는 강세 위치에 상관없이 두 경우 모두 후설모음에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포된 토큰들에 대하여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F1 주파수에 대하여 철자에 
대하여는 주효과가 있었으나(F (4,20) = 64.260, p < .05), 강세 위치에 따른 주
효과는 없었다(F (1,5) = 1.709, p > .05). 철자와 강세 위치 간 상호작용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F (4,20) = 15.882, p < .05) 단순주효과 비교를 
실시한 결과 강세의 위치에 상관없이 철자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 후 음절 F (4,20) = 23.604, p < .05; 강세 전 음절 F (4,20) = 73.784, p 
< .05). 구체적으로 어떤 철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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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거주비경험집단의 철자별 비강세모음 분포.
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강세 후 음절에서는 철자 “a”와 “o”를 제외한 모든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강 세전 음절에서는 “a”와 “u”, “e”와 “i” 쌍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F2 주파수에 대하여, 철자는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었으나(F (4,20) = 259.442, 
p < .05), 강세 위치는 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F (1,5) = 2.411, p > .05). 철
자와 강세 위치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왔으며(F (4,20) = 6.976,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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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단순주효과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강세의 위치에 상관없이 철자에 따른 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세 후 음절 F (4,20) = 42.746, p < .05; 강세 전 
음절 F (4,20) = 988.520, p < .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강세 후 음절인 
경우 철자 “a”와 “o”, “a”와 “u”, “e”와 “i” 쌍을 제외한 모든 쌍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강세 전 음절인 경우에는 “a”와 “u”, “e”와 “i”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VOIS3D를 이용하여 다섯 가지 철자에 해당하는 비강세모음들의 분포들이 겹
치는 정도를 평균낸 결과 강세 후 음절에서는 42.17%, 강세 전 음절에서는 32.49%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거주비경험집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의 비강세 
모음에 대하여 포먼트상의 약화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토큰들이 모음
사각도에서 가운데가 아닌 구석진 위치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철자에 따라서 비강
세모음의 조음위치에 큰 차이가 있었다. “e”와 “i”에 해당하는 비강세모음은 전
설 고모음으로 조음되었고, “a, o, u”에 해당하는 비강세모음은 후설 고모음으로 
조음되었다. VOIS3D상 겹치는 정도도 원어민의 결과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세의 위치는 원어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세 전 
음절에서의 비강세모음의 분포가 조금 구석진 곳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3. 거주경험집단의 영어 비강세모음 조음 결과
본 절에서는 한국인 거주경험집단이 조음한 비강세모음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림 5>는 거주경험집단이 조음한 영어의 기본모음과 비강세모음
의 평균을 모음사각도에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비강세모음 토큰들이 거주비
경험집단이 조음한 모음들보다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원어민 집단과 
마찬가지로 강세 후 음절일 때 비강세모음의 분포가 강세 전 음절일 때보다 가운
데 위치에 모여 있다. 강세 후 음절에서는 모든 철자에 해당하는 비강세모음들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음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세 전 음절에 비강세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좀 떨어진 분포를 보이는
데, “e”와 “i”의 분포는 전설모음의 위치에, “a, o, u”의 분포는 후설모음의 위
치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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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주경험집단의 평균 비강세모음 분포.
자세한 분포를 보기 위하여 각 토큰들을 철자별로 모음사각도에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철자 “a”의 비강세 모음들은 F1을 기준으로 중모음 [ɛ]보다는 모두 위쪽에 분
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모음으로 볼 수 있으며, F2 주파수에 대해서는 강세 전 음
절에 위치한 비강세모음들은 후설모음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ɪ]
와 [ʊ]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설모음으로 볼 수 있다. “e”에 해당하는 비
강세모음 토큰들은 원어민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강세에 따라
서 명확한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세 후 음절에 위치한 비강세모음의 경
우에는 [ɪ]와 [ʊ] 사이에 대부분의 토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설 고모음으로 
볼 수 있으나, 강세 전 음절에 위치한 경우에는 [ɪ] 모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
기 때문에 전설 고모음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i”의 경우 강세 후 음절에 
위치한 비강세모음의 분포는 중설 고모음으로 여겨질 수 있고, 강세 전 음절에 위
치해 있을 때에는 좀 더 [ɪ] 부근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설 고
모음으로 볼 수 있다. “o”의 경우 강세후 음절의 비강세모음은 중설 고모음으로 
볼 수 있지만 강세 전 음절에서는 대부분 후설 고모음 [ʊ] 근처에 비강세모음의 
토큰들이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자가 “u”인 경우에는 강세 위치에 상관없
이 모두 [ɪ]와 [ʊ]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ɛ]보다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설 
고모음으로 볼 수 있다.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F1 주파수에 대하여, 철자(F (4,20) = 10.538, p <
.05)와 강세 위치(F (1,5) = 61.310, p < .05)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
며 철자와 강세 위치 간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F (4,20) = 7.794, p < .05). 
단순주효과 비교를 실시한 결과 강세의 위치에 상관없이 철자에 따른 주효과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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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거주경험집단의 철자별 비강세모음 분포.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세 후 음절 F (4,20) = 12.142, p < .05; 강세 전 음절 
F (4,20) = 8.929, p < .05).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세 후 음절인 경우 철자 
“a”와 “e”, “a”와 “u”, “e”와 “u” 쌍을 제외한 나머지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강세 전 음절인 경우에는 철자 “a”와 “o”, “a”와 “u”, “i”와 “o”, “i”
와 “u”, “o”와 “u” 쌍을 제외한 나머지 쌍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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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주파수에 대하여 철자(F (4,20) = 54.845, p < .05)와 강세 위치(F (1,5) =
10.079, p < .05) 모두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였고, 철자와 강세 위치 간 상호작
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F (4,20) = 23.099, p < .05). 단순주효과 비교를 실시한 
결과 강세의 위치에 상관없이 철자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세
후 음절 F (4,20) = 20.381, p < .05; 강세 전 음절 F (4,20) = 57.314, p < .05).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세의 위치와 상관없이 철자 “a”와 “u”, “e”와 “i”를 
제외한 나머지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VOIS3D를 이용하여 다섯 가지 철자의 약모음 분포들이 겹치는 정도를 살펴
보면 강세 후 음절에서는 46.94%, 강세 전 음절에서는 72.02%로 강세 전 음절
에 비강세 모음이 있을 때 겹치는 분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경험집단의 결과는 거주비경험집단의 결과와는 달리 영어의 비강세모음의 
포먼트 주파수를 많이 약화시켜 조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 후 음절에서 상
대적으로 많은 토큰들이 가운데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원어민들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주경험집단의 비
강세모음 약화 정도는 거주비경험집단과 원어민집단의 가운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영어 원어민집단과 한국인 거주경험집단, 거주비경험집단의 비강세
모음 실현 양상을 직접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그림 7>에서는 세 집단의 철자별 
평균 약모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거주비경험집단, 거주경험집단, 원어민집단
으로 갈수록 약모음 분포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비강세모음의 F1/F2 값을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더니 
강세 후 음절일 때 원어민집단이 67.73 mels (“e”와 “i”), 거주경험집단이 167.21 
mels (“i”와 “o”), 거주비경험집단이 434.10 mels (“i”와 “o”)이었으며, 강세 
전 음절일 때 원어민집단은 241.65 mels (“e”와 “o”), 거주경험집단은 329.25 
mels (“e”와 “o”), 거주비경험집단은 575.58 mels (“i”와 “o”)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거주비경험집단에 속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비강세모음을 거의 
약화시키지 않고 모음 고유의 포먼트 주파수값을 유지한 채 조음하는 반면, 영어
권 거주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원어민의 약화 정도에 근접해서 비강세모음을 조
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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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어 원어민집단, 한국인 거주경험집단, 한국인 거주비경험집단의 비강세모음 분
포: 강세 후 음절(왼쪽)과 강세 전 음절(오른쪽).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철자와 강세 위치에 따른 영어 약모
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후, 이러한 약모음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원어민 화자들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다.
첫째, 영어 약모음의 실현 양상에 대한 실험 결과 원어민들은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은 약모음으로 조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가 없는 모음은 강세를 받을 때
의 모음 분포와는 달리 포먼트 주파수가 약화되어 모음사각도의 가운데 위치에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entralization). 이러한 결과는 영어의 모음이 강
세를 받지 않을 때 강도, 피치, 모음의 길이뿐만 아니라 포먼트 주파수도 약화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철자는 영어 약모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살펴본 어중(word-internal) 위치에서 영어의 약모음을 나타내는 철자 중 “e”
는 “a, i, o, u”와는 다른 약모음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e”를 제외한 나머지 철자에 대한 약모음은 모두 중설 고모음인 [ɨ]로 실현되
었지만, 강세 전 음절에서 e에 해당하는 약모음은 전설 고모음인 [ɪ]로 실현되었
다. 이것은 어중 위치에서는 약모음이 [ɨ]로 실현된다고 하는 Flemming과 Johnson 
(2007), 그리고 Choi (2008a)의 연구와는 다른 결론이다. 하지만 Flemming과 
Johnson (2007)의 연구에서도 begin과 같은 예는 전설모음의 위치에서 조음되
었고 Choi (2008a)의 연구에서는 철자 “e”로 시작하는 어두의 약모음이 [ɪ]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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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철자가 어두에서뿐만 아니라 어중 
모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세 위치는 약모음의 실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 후 
음절에서는 철자별 약모음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었지만 강세 전 음절
에서는 철자에 따라서 많은 분포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VOIS3D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세 전 음절에 약모음이 있을 때 철자별 약
모음의 분포가 겹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강
세의 위치에 따라서 음운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Bürki & Gaskell 2012, Householder 1971, Kager 1997). 1음절에 
강세가 있는 mackerel, camera는 약모음이 [ə]로 실현되거나 탈락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실현되는 약화현상(categorical reduction)인데 반해, 2음절에 강세가 있
는 salami, potato의 경우에는 약화현상이 점진적으로 실현된다(gradient reduc-
tion). 따라서 강세 전 음절의 약모음은 여러 가지 변이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본 실험의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강세 전 음절에서의 약모음 분포가 훨씬 다양
하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원어민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약모음의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어중 위치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강세모음이 약모
음 [ɨ]로 실현된다. 다만 강세전 음절의 철자 “e”에 대하여는 약모음이 [ɪ]로 실현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철자 “e”의 효과가 음운론적 위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
타낸다 할 것이다. 강세의 위치는 영어 약모음 실현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강세 전 음절보다 강세 후 음절에 있는 비강세모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에 따라서 비강세모음의 실현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의 결과는 원어민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즉, 거주비
경험집단이 조음한 비강세 모음은 포먼트 주파수에서 전혀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모국어의 음운적 특징이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L1 transfer). 영어는 강세가 중요시되는 강세박자 언어인데 비해 한국어는 음절
의 길이가 중요시되는 음절박자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비강
세 모음의 길이를 줄여서 조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Kim, Seo, Shin과 Kim 
(2006)은 강세모음과 비강세모음의 산출 실험을 통하여 한국인 초급 영어학습자
들이 피치와 강도는 어느 정도 잘 하지만 길이는 원어민들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고 하였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강세모음의 길이는 원어민보다 짧게 조음하고 비강
영어의 약모음 유형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습득 패턴 595
세모음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게 조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현대 한국어에서 모음의 길이는 더 이상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Kim & Han 1998), 이러한 모국어의 
특징이 영어 학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모음의 길이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실 수업에서의 오류(induced error)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영어 교육에서 교사들은 강세를 ‘크고 강하게’ 구현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현행 영어 교과서에서 강세 표기를 큰 원과 작은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러한 표기는 강세를 단순히 크고 강하게 말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다
(Kim, Seo, Shin, & Kim 2006). 
둘째, 거주비경험집단이 비강세모음을 약화시키지 않은 이유를 철자(orthography)
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유아들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 처음에는 모든 음성언어를 
들리는 대로 처리하지만 일단 읽기나 쓰기 학습을 시작하면 음성언어를 처리하는 
데 철자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Ziegler & Ferrand 1998). 그런데 원
어민과는 달리 외국어 학습자들은 목표어를 학습할 때 일반적으로 철자와 함께 학
습한다. 더구나 영어의 약모음은 다양한 철자-사실상 모음을 표기하는 모든 철자-
에 의해 표기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약모음을 나타내는 철자는 없는 것
처럼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비강세모음에 대해서
도 철자를 바탕으로 조음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 중 거주경험집단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거주비경험집단과는 달리 영어권 국가에 거주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원어민들
과 비슷한 패턴으로 약모음을 조음하였다.4) 거주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이 약모음
의 실현에 대하여 명시적인 학습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원어민이 구사하는 영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되면 모
국어의 제약을 극복하고 약모음을 습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실험 결과에 
의할 때 거주경험집단의 약모음 실현 양상이 원어민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조음이 원어민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약모음을 구사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더구나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듯이 음성이해도(intelligibility)나 
외국인 발음(foreign accent)은 분절음보다는 초분절음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Anderson-Hsieh, Johnson, & Koehler 1992, Moyer 1999, 
Munro & Derwing 1999), 영어 학습자들에게 강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4) 거주 경험집단의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과 최초 영어학습시기, 영어 능숙도 등을 포함하는 폭넓
은 의미에서의 거주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주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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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져야 한다. 강세를 받는 모음과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의 차이를 네 가지 요
인, 즉 강도, 피치, 길이, 그리고 포먼트 주파수의 관점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결과를 요약하면 모국어의 영향으로 영어권 국가 거주경
험이 없는 학습자들은 영어의 비강세모음을 약모음으로 조음하지 못하였다. 한국
어에서는 강세나 모음의 길이가 중요한 음운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들이 영어의 약모음 습득에 장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거주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상당 부분 비강세모음을 원어민의 양상과 동일한 추세로 약화시켜 조
음하였으며, 이것은 영어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영어성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
모음의 습득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
기 위해서는 약모음의 성격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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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험단어































































(    ) 안 수치는 각 유형별 평균 빈도수임.
